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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자연은 항상 문학의 중요한 제재가 되어 왔다. 어린이들은 자연 질서와 

본능적으로 교감할 수 있으며 동시는 이러한 아이들의 본능을 포착해 내

고자 한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친밀하게 교감하는 순간을 경험하

는 것은 아주 드물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근원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원초적 조화의 경험”(김종철, 1999: 78)이라고 할 

때, 문학 작품이 그러한 경험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자연시가 아니더라도 시를 통해 자연의 순환과 아름다움을 노

* 이 논문은 2009년도 청주교육대학교 자유공모 연구과제(과제 번호: RC2011015)로 수

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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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것은 시인의 숙명적인 관심사였다.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 속에 

하나로 맺어져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시적 감수성의 본질이기에, 우리는 

시를 통해 “살아 있는 생명을 돌보고 보살피면서, 어느 하나도 상처받지 

않게 마음 쓰며, 상처받은 것은 깊이 위무하고 품 속으로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가진 존재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의 

유지를 늘 중시하는 정신”(김종철, 1999: 63-68)을 만나게 된다. 게다가 교

육과정에서 환경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녹색 교육 등의 패러다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인간과 자연의 조

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시적 감수성을 교육적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시적 감수성은 동시에도 깃들어 있다. 어린이들의 감성이 시와 

만나는 자리에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나 그것이 갖는 의의도 같은 맥

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원수 동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1)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교육과 

어떠한 관련을 맺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원수는 현실주의적

인 작가로 잘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에 대한 분석 또한 ‘현실주의’에 초점

을 두고 이루어졌다. 동시 작가로서는 드물게 이원수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자들이 주목했고 친일 행적이 알려진 후로는 그의 시세계에서 친일의 

흔적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더해졌으나, ‘현실주의’나 ‘친일’과 같은 선관념

(先觀念) 없이 그의 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에만 주목한 논문은 없었다. 

그가 데뷔작인 ｢고향의 봄｣을 통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눈

1) 여기서 ‘자연 이미지’란 작품에 제시된 감각적 이미지만을 뜻하지 않으며, 시를 읽는 

독자나 청중에게 환기되는 관념을 아우르는 말이다. 시 속에 나타난 자연적인 소재

들이 독자로 하여금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감각과 그것

에 담긴 의미를 ‘자연 이미지’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시의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여탁 외(2001: 89-100)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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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게 피어 있고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평범한 시골 풍경을 그려 보

인 후로 수많은 작품을 통해 우리의 자연을 재현해 왔고, 아이들의 생활

에 눈을 돌릴 때조차 그 생활의 배경은 대부분 농촌이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이원수의 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가 갖는 의

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진다.

이원수가 “고난에 찬 민족현실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떻게 각인되고 있

는지”(김상욱, 2006: 267)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연구는 이원수의 동시가 자연 이미지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독자에게 무엇을 환기시키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

이다. “시의 언어는 사물이 환기하는 감각적 체험과 느낌, 혹은 그것과 관

련된 기억을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하기에 “사물과 세계의 신비에 대한 

경이의 감정과 연결”된다(오성호, 2006: 115). 그리고 “시의 감상이란 심상

을 찾아서 그 시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윤여탁 외, 

2001: 99)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원수 동시의 자연 이미지에 대한 이 연구

는 시 읽기 교육의 맥락과 연결되며 앞서 살펴본 시적 감수성을 매개로 

한 녹색․환경 교육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원수 동시의 사적 전개와 자연 이미지

이원수 동시의 자연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의 시 세계가 어떻

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911년 경남 양산읍 북정리에서 태

어난 이원수는 1926년 4월 �어린이�에 ｢고향의 봄｣을 발표하며 본격적으

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2) 1981년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동시

2) 이원수의 이름이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봄이 오면｣을 �신세계�에 발표한 

1924년이지만, 이는 버들쇠가 1923년 �어린이� 창간호에 발표했던 것을 베껴 투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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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화, 평론 등을 집필하며 아동문학 전반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등단 이후 이원수는 이별, 그리움과 슬픔을 주된 정조로 한 동시들을 

창작하다가 마산의 소년운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1930년을 전후해 

한층 성숙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게 된다(원종찬, 2001: 334-335) 1930년에 

발표된 ｢찔레꽃｣은 이원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 이 시에서 시인은 “광

산에서 돌 깨는 누나 맞으러/ 저무는 산길”에 나와 서 있는 소년의 입을 

빌어 당대의 아이들이 맞닥뜨려 있었던 현실을 실감 나게 그려냈다. 하얗

게 핀 찔레꽃은 아름답다는 탄성을 내지르게 하는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견디고 배고픔을 달래주면서 

소년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찔레꽃의 눈부시게 하얀 빛깔과 “저무는 산

길”의 노을빛이 겹쳐지는 풍경 속에 홀로 서 있는 소년의 모습에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압축해 낸 시인의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931년 마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함안금융조합에 취직한 이원수는, 금

융조합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빚을 받아내는 일을 하기

도 하면서 계급의식에 눈 떴고 ｢눈 오는 밤에｣, ｢화부인 아버지｣, ｢이삿길

｣ 등 계급주의적 성향의 동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서회(비밀공

부모임)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풀려난 후로는 변모된 시 세계를 보여준다. 

1936년 출옥 후에는 최순애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그는 

유희적 성향이 강한 유년 동시들을 대거 창작하였고,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기관지 �반도의 빛�에 동시 

｢지원병을 보내며｣를 비롯해 모두 5편의 친일적인 글을 발표하면서 자신

의 작품 세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다(이원수 탄생 백주년 기념논

문집 준비위원회 엮음, 2011: 63-74). 1930년대 후반에 주로 창작된 유년동

시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된 이후 시인이 천진한 동심에 대해서까지 관심

것이었다.(이원수 탄생 백주년 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 엮음,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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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하게 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체제 순응적 태도의 소산으로 

이후 친일시를 쓰게 되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원수 탄생 

백주년 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 엮음, 2011: 172-176).

해방 공간에서 이원수는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현

실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는 남한의 현실에 대해 비

판적인 입장에 섰고, 이후 분단현실과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작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상을 제시하는 창작 활동을 지속해 나가게 된다. 

작가 자신의 시대정신이 치열해질수록 동시만으로는 현실 비판적인 내용

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분단 이후 이원수는 �숲 속 나라�(1949), �

메아리 소년�(1965～1955), ｢불새의 춤｣(1970) 등 동화를 주로 발표하면서 

창작의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한국 전쟁 이후 이원수의 작품들에는 전란 

속에서 자식을 둘씩이나 잃은 절망에 가까운 슬픔과 그리움이 곳곳에 배

어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이원수는 한층 성숙해진 시 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동시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

적 문제에 격렬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리의 삶이 닮

아가기를 바라는 근원적 이상으로서의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인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오덕(2005: 30)은 이원수의 동시가 “서민적인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서정의 세계”에서 시작한다고 평가한 바 있

다. 한편 원종찬은 이원수를 보는 키워드는 ‘현실’이라고 단언했거니와(원

종찬, 2011: 7), 그의 동화는 물론 동시에 대해서도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고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적 동

시가 많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동시에서 자연

은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자

연”(이오덕, 2005: 32)이다. 이원수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기보다는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객관적인 세계를 상상력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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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의 세계로 끌어당겨 새로운 눈․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시의 고유한 특성이고(김상욱, 2006: 255), 그의 시 속에서 자연은 객관적

인 이미지로 제시되거나 유희적으로 창조된 이미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시인의 절실한 정서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문학에 대한 이론적 작업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던 이

원수는 아동의 시 중 노래를 부르기에 알맞게 만든 동요와 구별해 입을 

소리 내어 노래 부르기보다 마음속으로 노래할 수 있는 시를 동시라고 불

렀다(이원수, 2001: 64). 그리고 자연에서나 신변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만

을 찾으려 하는 시작 태도를 배격하고 아동의 자율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동시를 쓰고자 했다(이원수, 2001: 71). 시는 본래 마음의 세계에서 우러나

오는 것(이원수, 2001: 281)이라며 아동의 일상에 주목했던 이원수의 동시

에서 자연 이미지를 만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의 시선을 끌

었던 어린이는 대부분은 농촌의 서민 가정에 속해 있었고, 그 아이들의 

일상은 자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때로는 놀이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고된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는 자연은, 농촌적․서민적 감수성을 자양분으로 하는 

이원수의 동시(원종찬, 2011: 24)가 관념적이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당대의 보편적인 아이들을 그려 보이는 데 일조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

적인 작품을 통해 이원수의 동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의 양상과 그 의미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이원수 동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의 양상과 의미 

1. 시적 대상이자 그리움의 매개로서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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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순수한 감성은 자연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게다가 이원수가 

눈여겨보았던 아이들의 삶이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그의 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

하다. 

마알가니 흐르는 시냇물에

발 벗고 찰방찰방 들어가 놀자.

조약돌 흰 모래 발을 간질이고

잔등엔 햇볕이 따스도 하다.

송사리 쫓는 마알간 물에

꽃이파리 하나 둘 떠내려온다.

어디서 복사꽃 피었나 보다.

- ｢봄 시내｣(1946) 전문(이원수, 1991: 153).

율격을 고려해 시어를 선택했음이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이 시는 따뜻

한 봄날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노는 아이의 모습을 투명하게 담아내고 있

다. 그리 깊지 않은 시냇물에서 물장난을 하는 아이는 온몸의 감각으로 

봄기운을 느낀다. 찰방찰방 경쾌한 물소리, 하얗게 반짝이는 조약돌과 모

래가 발에 닿는 느낌, 햇볕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는 느낌이 어우러지는 

놀이는 소박하지만 행복 그 자체이다. 이내 시냇물 속을 바쁘게 움직이는 

송사리를 쫓기 시작한 아이의 움직임은 문득 복사꽃 이파리 몇 장이 물 

위를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한 순간, 멈춘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시냇가 

어딘가에 복사꽃이 피었음을 직감한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디선가 피었을 복사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을 아이와 함께 독자도 

아이가 물장난을 하고 있는 시냇가에서 눈을 돌려 봄기운 가득한 원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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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은 인식의 대상이자 놀이의 공간이면서 아이의 

즐거운 놀이에 따뜻한 감성을 입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라이는 “문학을 포함한 예술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는 그다지 관

련이 있지 않”으며, “그것들의 관심은 인간이 자연을 재료로 하여 건설하

려는 세계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문학이 구성적 능력을 통해 만들

이 만들어낸 세계는 인간이 ‘살고 싶은 세계’이지 “객관적 세계”가 아니며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세계”(우한

용, 1997: 160)라고 한다. 이원수의 시 세계에서 더 흔하게 마주치는 것도 

저만치 떨어져 있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내면에 있는 감정

의 속살을 보여주는 주관화된 자연이다. 

한밤중에 달이 혼자 울고 있었다.

달은 수심 가득한 얼굴,

병든 듯 이지러지고

빛 가시더니

앙상하게 야위어

죽어갔다.

산과 숲이 눈감고 

조상(弔喪)을 했다.

― ｢한밤중에｣(1971) 부분(이원수, 1991: 50).

별과 달과 해는 이원수의 동시에 끊임없이 등장한다(박종순, 2009: 83). 

별과 해는 다분히 상투적으로 느껴질 만큼 희망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

으나 달은 그보다 복잡하다. 어둠을 단번에 밀어낼 수 있는 해와는 달리 

달은 밀어내야 할 어두움과 그에 대비되는 밝음의 이미지를 모두 가질 수 

있기에 어두운 현실 속에서 끝내 지켜내야 할 희망을 표현하기에는 적절

한 소재였을 것이다. 위의 시에서 달은 “혼자 울고 있”고, “수심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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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하고 있다가 “앙상하게 야위어/ 죽어”가기까지 한다. 그만큼 현실

이 녹록치 않음을 뜻하지만, 이어지는 둘째 연에서 시적 화자는 “서러움

에 마음속 병든 아이”와 “짓궂은 핍박에 슬픈 아이”들에게 그 달이 결국

에는 “온 세상에 은빛 뿌리며/ 불쑥불쑥 되살아날” 것임을, “다시 피어 화

안히/ 웃을” 것임을 상기시킨다. 시작 부분에서는 흐느끼는 듯했으나, 달

이 이지러졌다 다시 차오르는 자연의 순환에 빗대어 아이들에게 서럽고 

짓궂은 현실을 이겨낼 의지를 가지라고 격려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 

잔잔한 힘이 실리면서 시상은 마무리된다. 여기서 시인은 달을 매개로 현

실에 대해 탄식하기도 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며 “건

설하려는 세계”를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진달래 하늘하늘 고운 꽃잎에 

얼굴을 대어 볼까, 그리운 동무.

이른봄 산바람은 으스스 차도

진달래, 남 먼저 잘도 피었다.

― ｢진달래｣(1950) 부분(이원수, 1991: 112).

이원수의 동시에서 자연물이 매개하는 가장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다. 

위의 시에서 진달래는 “그리운 동무”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겨우

내 애타게도 기다리던 봄”, “찬바람 눈서리 물러간 봄”을 “남 먼저” 알리

는 진달래는 봄이 왔다는 기쁨과 동무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함께 환기

시키고 있다. ｢송화 날리는 날｣(1947)는 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바람에 날

려 오는 송홧가루마냥 행여나 아버지가 오시지 않을까 그리워하는 마음

을, ｢싸리꽃｣(1973)은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연 

이미지를 매개로 재현해 낸다.

또한 ｢고향의 봄｣, ｢고향 바다｣는 현실에 있는 고향이라기보다는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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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억 속에서 채색된 고향을 재현해 내고 그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표

현하고 있다. “그가 살아내야만 했던 한 시대 전체가 바람막이조차 없는 

황량한 들판”(김상욱, 2006: 277)이었고,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비극적 

상황 속에서 가족과의 헤어짐은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었으며 어린이들에

게도 그리움은 삶의 한 부분이었다. 자연은 그러한 상실감과 그리움을 담

아내는 공간이면서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유년의 행복 자체이기도 했던 

것이다. 

2. 살아있는 자연에 대한 공감과 배려 

자연을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고하지 않고 나와 동등한 위치

에 있는 타자로 배려하면서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한 배려의 윤리 또한 

배워가게 된다. 이원수의 동시에 나타난 자연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자연을 배려하고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시적 화자를 

통해 독자는 자연에 대한 보다 성숙한 인식에 이르게 된다.  

눈 오는 소리 사락사락―――

밤은 깊어도 쉬지 않고 사락사락

산골 동네, 등불도 안 보이고

모두모두 잠든 밤을

눈만 혼자 쌓이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먼 북쪽 어느 나라엔 

눈 속에서 굶주리는 새들을 위해 

모이를 뿌려 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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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다.

귀여운 새들, 모두 며칠씩 굶고 추워

어디서 비비비 울고 있겠지.

사락 사락 사락 눈은 자꾸 내리는데.

― ｢눈 오는 밤｣(1956) 부분(이원수, 1991: 120).

시인은 “스웨덴인지 노르웨이인지 하는 어느 나라에서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새들을 위해 모이를 뿌려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 내리는 

밤에 산에 사는 새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한다(이원수, 

2001: 280). “밤이 깊어도 쉬지 않고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데 시적 화자는 

“눈 속에서 굶주리는 새들을 위해/ 모이를 뿌려” 주는 “먼 북쪽 어느 나

라” 사람들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리고 “며칠씩 굶고 추워/ 어디서 비비비 

울고 있”을 “귀여운 새들”을 생각한다. “가난한 이 나라에 사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봄맞이할 꿈을 꾸며/ 부디 참고 

잘 있”으라고 당부한다. 이 시에서 한겨울 늦은 밤에 내리는 눈은 있는 그

대로의 자연 현상으로도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유로도 읽힐 수 있으며, 

굶주린 새 또한 겨울 눈 속에서 떨고 있을 작은 생명으로도 “가난한 이 

나라”의 아이들로도 해석 가능하다.3) 어느 쪽이든 독자가 보살핌이 필요

한 약자를 배려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거스를 수 없듯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나라의 것이 

되기를 희망해도 좋다는 메시지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담장 및 응달에서 3년이나 지낸 라일락을 옮겨 심는 ｢꽃나무의 이사｣

의 시적 화자에게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읽을 수 

3) 자연과 아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원수의 1950년대 동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향이다. 이를 두고 박종순은 “전쟁 후 아동들의 힘겨운 삶에 대한 극복의 상상력

을 자연에서 찾으려 했던” 결과로 보았다.(박종순, 2009: 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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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눈 오는 밤｣이나 ｢꽃나무의 이사｣의 자연은 인간의 보살핌

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타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원수의 동시 

속 자연은 사람들의 삶이 가능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기도 한다. ｢겨울 보

리｣는 추운 겨울에 아이들의 발에 밟히는 아픔을 견디고 “따순 봄, 더운 

여름”까지 잘 자라서 고픈 배를 채울 양식이 되어준다. 시를 읽다 보면 

“꽉꽉 밟”는 오빠와 달리 “보리가 아플까 봐 살금살금” 밟고 있는 누이동

생의 배려심에 공감하면서 겨울 보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어린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남몰래 흙 밑에서” 돕는 봄비의 모

습을 담아낸 다음 시는 권정생의 �강아지똥�을 연상시킨다. 

봄비는 남몰래 흙 밑에서

어린 씨앗 속에 스며들었네.

가슴 부풀려 싹을 틔웠네.

비는 위에서 내려와도

싹에 얼려 한몸 되어 다시 오르네.

― ｢봄비｣(1967) 부분(이원수, 1991: 77).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봄비의 모습을 “은실”에 비유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는 봄비가 흙 밑으로 스며들어 어린 씨앗의 싹을 틔우고 “싹에 얼려 

한몸 되어 다시 오르”는 상승의 이미지로 마무리된다. 배려와 희생을 통

해 봄비가 싹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는 시적 발상은 독자로 하여

금 자연의 순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원수는 아동문학의 사회적 가치 중 하나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을 갖게 해 준다는 점을 들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아직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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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생활을 자기 자신의 체험과 다름없이 느끼고 

그 체험으로부터 심리적 훈련, 사회적 경험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 범생물애를 함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원수, 2001: 20-21), 이 절에서 인용한 동시들은 이원수가 작품 속 아이

들을 통해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경험에 공감과 배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래의 시는 그가 말한 범생물애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

게 한다. 

감자 씨는 묵은 감자,

칼로 썰어 심는다.

토막토막 자른 자리

재를 묻혀 심는다.

밭 가득 심고 나면

날 저물어 달밤.

감자는 아픈 몸

흙을 덮고 자네.

오다가 돌아보면

훤한 밭골에 

달빛이 내려와서

입을 맞춰 주고 있네.

― ｢씨감자(1960)｣ 전문(이원수, 1991: 135).

이 시에 대해 “첫 연에서 모진 괴로움과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둘째 연

에서는 아픈 가운데서도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셋째 연에서 달빛으

로 희망을 꿈꾸고 있”다고 풀이하고, 아픔 속에서도 꿈에 대한 기대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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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김은영, 2007: 50)

은 지나치게 도식적이다. 현실주의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씨감자｣를 읽으면 이 시는 “감자 씨는 묵은 감자”라는 소박한 사실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감자 씨가 되기 위해 칼에 잘린 아픔을 쓸쓸히 견

뎌야 하는 묵은 감자를 따뜻하게 위무하고 있다. 감자가 아플 것임을 헤

아릴 줄 알고 날이 저물 때까지 밭 가득 감자를 심느라 저도 잔뜩 지쳤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밭을 돌아보는 아이의 따뜻한 마음

이 아니었다면 밭골에 내리비치는 달빛이 이렇듯 다정하게 느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역사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보

다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익힌 아이의 섬세한 감수성에 대해, 범생물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이곳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씨감자｣야말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는 작품임이 틀림없다. 감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씨가 아닌 묵은 감

자를 “칼로 썰”은 다음, “재를 묻혀 심”고 “흙을 덮”어 주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것 역시 이 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의 일부이다. 

아이의 마음이기에 더욱 실감나게 표현되는 시적 감수성은 다음의 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원수는 박목월의 ｢싸락눈｣을 두고 “인간끼리의 

정에 그치지 않고, 나뭇가지에 앉는 참새에까지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

고 평가한 바 있는데(이원수, 2001: 277), ｢징검다리｣도 이에 못지않다. 

비는 개었건만 물이 불어서

건너가는 사람마다 옷 적시는 시냇물.

영차 영차 돌을 모아서

팔짝 팔짝 딛고 가게 다리를 놓자.

1학년 동생들도 울지 않고 건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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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랑 할머니도 발 안 빼고 건너고,

밤이면 깡충깡충 산토끼도 건너게

돌다리 놓자 놓자, 꼬마 돌다리.

― ｢징검다리｣(1946) 전문(이원수, 1991: 144)4)

자연과 교감하는 아동의 일상적인 놀이와 노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에서, 독자는 징검다리를 건널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혹여 밤에 마실을 나올지도 모르는 산토끼마저 배려하는 마음을 느

끼게 된다. 비가 갠 후지만 아직은 물이 불어 있어서 “건너가는 사람마다 

옷”을 적시는 상황에서 자신의 옷이 젖는 것에 괘념치 않고 뒤에 올 누군

가를 위해 돌을 모아서 다리를 만들자는 아이의 제안에 저절로 탄성이 터

져 나온다. 어린아이가 돌을 모아 만든 다리가 제대로 이긴 어렵고 힘들

인 노동이 놀이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타자를 배려하는 마

음만으로도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충분하다. 이어지는 2연에서 시적 화자

가 가장 힘없는 대상들을 차별 없이 불러들이는 대목은 백석의 ｢모닥불｣

을 연상시킨다. 꼬마 돌다리 위에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할 것이다. 

이 시를 놓고 “해방을 ‘비는 개었지만 물이 분’ 시냇물에 비유”하고 “옷

을 적시는 현실 속에서 “영차영차 돌을 모아서” “꼬마 돌다리”를 놓는 “생

활 의욕에 불타는 역동적인 아동“을 중심에 두고 있다(김종헌, 2002: 9)고 

평한 이도 있다. 그러나 이 시가 최초로 발표된 시기는 1940년이라는 점

을 감안하면 ‘비는 개었지만 물이 분’ 상황을 역사적 현실에 대한 알레고

리로 읽기보다는 상징으로 읽을 때, 자연물을 포함한 모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의 소박한 동심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때 더 절실한 감

4) 이 작품은 1940년 4월 8일 ｢돌다리 놓자｣로 �소년 조선일보�에 발표되었다가 1946년 

3월 ｢돌다리｣로 �주간 소학생�에 재발표되었다. �고향의 봄�에는 ｢징검다리｣로 수

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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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촉발한다.  

3. 연대의 대상, 각성의 계기로서의 자연   

시적 화자의 감정을 매개하던 자연은 공감과 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

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적 화자와 독자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또 다른 주체가 되기도 한다. “자연은 인간의 영혼에다 만물을 투시

하는 힘을 가르쳐 주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연과 함께 사는 인간

의 영원한 지혜를 일깨워 주는 존재”(백태효, 1998: 40)이다. 그렇기에 인

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감하는 것은 물론 세계의 변화를 위해 그들로부

터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원수의 초기 시 세계를 두고 김상욱은 “겨울들판이 부르는 봄의 노

래”로 명명했는데(김상욱, 2006), ‘겨울들판’은 이원수의 호 동원(冬原)을 

우리말로 풀어쓴 것이다. ‘동원’이라는 호에 대해 이재복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 놓은 바 있다.

하고 많은 좋은 이름을 제쳐두고 선생님은 왜 하필이면 을씨년스럽고 찬바

람이 쌩쌩 부는 ‘겨울들판’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태어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힘겹게 살아온 선생님의 삶과 관

련이 있지요. 이원수 선생님은 추운 겨울들판에 서 있는 겨울나무와 같이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꿋꿋하게 쓰러지지 않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린

이들의 편에 서서 글을 써 왔지요(이재복, 1996: 160).

1911년생인 시인은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고 

나라를 잃은 설움도 절망에 가까웠을 변절도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당

한 참척의 아픔도 어느 하나 피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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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점에서 겨울과 봄, 밤(어둠)과 해의 대비가 그의 시에서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것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눈앞의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자연의 순환은 시인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져도 좋으며 희망을 전제한 인

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 동시를 통해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일러주고자 한다. 

사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시련을 ‘겨울’로, 그 겨울을 견디고 난 뒤에 

맞게 될 행복을 ‘봄’으로 비유하는 것은 관습적 상징에 가깝다. 시작 초기

부터 겨울과 봄을 대비시키는 시를 곧잘 썼던 이원수가 그리워하고 기다

리는 계절은 언제나 봄이었다(｢고향의 봄｣, ｢고향 바다｣ 등). 그는 매서운 

추위에도 지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통해 봄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음

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겨울 나무｣에서는 평생을 한 자

리에서 세상의 풍파를 피하지 않고 버텨온 나무를 경외의 눈으로 지켜볼 

뿐이다. 자연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시선을 좇다 보면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배우게 된다. 

나무야, 옷 벗은 겨울 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오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지내 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는 바람께 듣고

꽃피는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 ｢겨울 나무｣(1957) 전문(이원수, 199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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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옷 벗”고 “눈 쌓인 응달에” 그것도 “외로이” 서 있는 겨울 나

무의 모습은 거친 시련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차가운 바람이 몸에 닿

는 느낌까지 재현해 낸다. 여기에 바람 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의 감각

은 더욱 실감에 가까워진다. 당대의 가난한 아이들, 일하는 아이들을 둘

러싸고 있던 역사적 현실을 감각적으로 변환시켜 보여준 시인은, 겨울 나

무가 평생을 한 자리에 서서 지내지만 겨울바람에도 의연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넓은 세상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절의 순환에 대한 희

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

는 대신 자연의 이미지를 조용히 추체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이원수는 

독자들에게 인내하는 지혜와 그 열매에 대한 기대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

인다. 자연이 우리에게 그리하듯이 말이다.  

시인은 아동이 시련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뿐 아니라 편견 없

이 연대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을 자연으로부터 배우기를 바랐다. 시

인 자신이 경험한 자연물에의 심리적 투사를 아이들 또한 경험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이원수는 자연 이미지와 함께 그것을 들려주는 아이들 또

래의 시적 화자를 활용했다. 그는 “가능한 한 시 속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시인의 목소리를, 심리적 투사를 통해 일치시킴으로써 동질감

을 획득하는 한편, 독자에게는 어린이들의 경험을 육성 그대로 듣고 있다

는 느낌”을 제공한 것이다(김상욱, 2006: 270). 시에 담긴 정서가 비록 성숙

한 어른의 것에 가까울 때조차 이원수는 독자와 시적 화자, 시적 대상 등

이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한다. 

햇볕은 고와요, 하얀 햇볕은

나뭇잎에 들어가서 초록이 되고

봉오리에 들어가서 꽃빛이 되고

열매 속에 들어가선 빨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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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은 따스해요, 맑은 햇볕은

온 세상을 골고루 안아 줍니다.

우리도 가슴에 해를 안고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요.

― ｢햇볕｣(1959) 전문(이원수, 1991: 134).

인용된 시는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조용히 

도와주는 햇볕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들려준다. “하얀 햇볕”이 나무에 스

며들어 초록빛의 나뭇잎, 형형색색의 꽃봉오리, 빨간 열매로 변해간다는 

상상력은 생명의 신비에 담긴 교감의 아름다움을 압축해서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시적 화자는, 스스로는 눈에 띠는 빛깔을 갖지 못했더라

도 모두의 빛나는 성장을 도와주는 햇볕이 곱다고 말한다. 햇볕은 모양이

나 빛깔이 보기 좋게 산뜻하고 아름답다는 뜻으로도, 마음씨가 상냥하고 

순하다는 뜻으로도 “곱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게다가 시

인은 닫힌 소리 ‘ㅂ’이 대신 밝게 열린 소리로 이어지는 “고와요”를 선택

함으로써 모든 대상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주는 “햇볕”의 이미지를 언어적

으로도 적합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이어서 시인은 시적 화자의 입을 빌

어 햇볕이 “온 세상을 골고루 안아 주”듯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

를, 그러한 마음 자체가 되기를 권한다. “우리도”라고 독자들을 불러들임

으로써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겠다는 다짐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도 잊

지 않는다. 

얼음 어는 강물이

춥지도 않니?

동동동 떠다니는

물오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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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장 위에서도

맨발로 노는

아장아장 물오리

귀여운 새야.

나도 이젠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

― ｢겨울 물오리｣(1980) 전문(이원수, 1991: 217).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포용하는 시를 주로 썼던 시인답게, 이원수는 ｢겨울 

물오리｣에서도 “얼음장 위에서도/ 맨발로 노는” 물오리를 지켜봐 주고 그

로부터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노년의 시인이 도달한 깨

달음의 지점이 물오리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시이다. 이 작품을 두고 

이오덕은 시인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이 시에는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하나로 살고 싶어한 선생의 살아온 모습이 잘 나

타나 있”다는 것이다(이오덕, 2010: 310-311). 

사실 이원수는 ｢썰매｣, ｢애기와 바람｣(1946) 등의 작품에서도 찬바람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놀이를 계속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하고, 놀이에 한창 몰입하고 

있는 아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른인 시인의 눈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맞게 될 사람살이의 시련이 그려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아이들이 지금처

럼 앞으로 닥칠 시련에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주 그

려보였던 것이다. ｢겨울 물오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교감하고 연대하는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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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오리와 아이들이 오버랩되고 물오리를 지켜보던 아이의 “나도 이

젠 찬바람/ 무섭지 않다.”는 다짐을 통해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 압축적으

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절점에서 ‘나’는 다시 물오리에게 말을 

건넨다. 추운 강에서 떠다니는 물오리들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시적 화자

가 “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는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는 대상

이 아닌 또 다른 주체로 물오리를 인식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

로 인간 중심적 사고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패

러다임일 것이다. 

IV. 자연 이미지의 교육적 의의 

이원수의 동시는 생태학적 관심이 부각되기 훨씬 전에 씌어졌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구의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생태문학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

로기적으로 생태적 문제를 고민하기 훨씬 이전부터 문학은 자연에 관심

을 기울여 왔고 그 미세한 존재와 변화를 포착해 언어적으로 형상화해 왔

다. 그러한 맥락에서 반생태적인 작품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학 작품은 

본질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생태적 인식을 담고 있다. ‘말없는 자연’을 말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의 삶에 ‘의미 있는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 생

태학적 형상화의 출발점이라면(우한용, 2004: 5-6), 문학은 인간과 자연의 

연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교육적 제재가 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

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

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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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

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교육과

학기술부, 2009)이다. 이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

다. 

⑴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

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⑵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⑶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⑷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

도를 기른다.

교육 목표에 드러난 소통, 배려, 나눔, 공감, 협동 등의 용어들이 다양성

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에 대한 교육적 지향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학생 개개인

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공동체가 부닥쳐 있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

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인

간 중심적인 사고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통, 

배려, 나눔, 공감이 일어나야 할 공동체의 범위가 인간의 그것에 국한되

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육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 목표 외에 민

주 시민 교육, 환경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녹색 교육 등 총 38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한자 교육과 녹색 교육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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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에 대한 별다른 평가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학습 주제들이 눈에 띠

기도 한다. 예컨대 다문화 교육과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등의 주제

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소수자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 정체성 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호국․보훈 교육과 통일 교

육도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녹색 교육 등도 접점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환경 교육과 녹색 교육은 용

어상 매우 유사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른 자료를 보면 녹색 교육은 뜻밖에 성장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용어상 녹색 성장 교육과 녹색 교육은 달라 보이고 경우에 따

라서는 다르게 쓰이기도 하지만 교육과정 상의 녹색 교육은 착시 효과가 

있을 뿐 녹색 성장 교육과 다르지 않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녹색 교

육과 녹색 성장 교육이라는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외

(2009)에 따르면, 환경 교육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녹색 성장 교

육은 창의적이고 장인․개척자 정신을 갖춘 글로벌 녹색시민 양성을 통

해 세계의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

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녹색 성장 교육은 환경 교육이 현

실적으로 성장과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장 측면을 보강할 목적

을 가지고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과도 

내용상으로 겹칠 수밖에 없는 녹색 성장 교육을 미래형 교육과정에 도입

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범교과 학습 주제에 녹색 교

육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성장이라는 용어를 뺐지만 녹색 교육은 환경 교육보다는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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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교육에 더 가깝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했

으나 녹색 교육이 경제 성장, 국제 사회에서의 교육 경쟁력 등을 고려해 

도입된 정황을 생각하면 환경과 성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후자에 더 

가치를 둘 개연성이 커 보인다. 자연을 개발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생

각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

로 대상이 아닌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맺어야 할 ‘의미 있는 타자’로 받아

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로 자연이 이용되

는 것에 대한 성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연을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

른 타자로 인식하는 변화가 없다면 녹색 교육의 도입은 허울 좋은 말잔치

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원수 동시가 보여준 자연 이미지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

미가 있다. “시적 사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보는 사

고 방식”이고 “시적 사고는 주로 은유적 사고에 의존”한다. “모든 것이 상

호 의존의 빈틈없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두 

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만물은 형제라는 관점이

야말로 모든 시적 은유의 근거”이며 상호 이질적인 사물들 사이에 유사성

이나 일치성을 발견해 내는 은유는 “원래 만물을 하나로, 형제로 보는 마

술적 사고 혹은 신비적 직관에 뿌리를 둔 것”(김종철, 1999: 61-62)이다. 그

런 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간의 유관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적 감

수성은 현행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소통과 배려, 공감의 근간이 될 수 있

으며, 환경․녹색 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이원수의 동시는 자연을 때로는 시적 정서의 매개물로서, 공감과 배려

의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의 소리를 

경청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그리고 자연 또한 인간과 대등한 위치에서 도

리어 인간을 배려하는 존재이고 삶의 지혜를 깨닫도록 이끄는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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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라고 이야기한다. 이원수의 동시를 읽는 독자는 작품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에 담긴 의미와 효과를 해석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시 교육, 나아가 문학교육이 녹

색 교육이나 환경 교육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넘어서는 방식일 것이다.

V. 맺음말 

시의 언어는 추상적 관념의 나열이 아니라 “독자에게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형상적 언어여야” 하며, 그 결과 “작품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독자에게 제공”(오성호, 2006: 122)할 수 있게 된다. 그

런 면에서 이미지는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 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이다. 이미지는 단순한 감각의 재생이 아니라 그에 결부된 머릿속의 

관념을 구상화한 것이고, 독자는 이미지를 통해 시의 주제를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이원수의 동시는 자연 이미지를 통해 아동 독자로 

하여금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동의 

일상을 엿보게 하며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

다. 문학은 독자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얻는다

고 할 때, 때묻지 않은 원형의 자연과 그 안에서 호흡하는 아이들의 삶을 

담은 이원수의 동시는 인간과 자연의 연계에 대해 교육하는 유의미한 제

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직면해 있는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수가 형상화한 아이들의 삶이 지금 이곳의 그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다행히 아이들은 이원수의 동시에 대해 

시대를 넘어 공감한다고 한다(이원수 탄생 백주년 기념논문집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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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엮음, 2011: 200-225). 일제 말의 친일 행위가 밝혀진 후로 이원수는 매

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지만, 그의 작품 세계 전

체를 놓고 볼 때 친일시는 극히 제한된 몇 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의 수준과 해방 후 그가 보여준 치열한 현실 인식을 고려할 때 우

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작가로서의 이원수는 족적은 그가 범한 역사적 과

오를 덮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국정 교과서에 그의 작품을 수록하기 어렵

다면 서정주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좋은 작품들이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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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원수 동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의 교육적 탐색

김미혜

이 연구는 이원수 동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

다. 연구사  맥락에서 볼 때 이원수의 동시는 주로 실주의  에서 다루

어졌으나 데뷔작인 ｢고향의 ｣에서부터 이원수는 많은 작품에서 우리나라의 

평범한 시골 풍경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일상을 재 해 왔다. 

고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그의 동시에서, 자연은 객 인 이미지로 

제시되거나 유희 으로 창조된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시인의 실한 정서를 매

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원수 동시에서 자연 이미지는 (1) 시  화자의 그리움

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2) 인간과 동등한 치에서 상호 교감하고 배

려해야 할 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3) 시  화자와 독자

로 하여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지혜를 일러주기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배려, 나눔, 공감, 동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범교과 학습 주제 목록에는 환경 교육, 지속 가능 발건 교

육, 녹색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원수의 동시는 환경 기에 한 본격 인 

논의가 있기 에 어졌으나 인간 심  사고를 넘어 자연을 ‘의미 있는 타자

(significant others)’로 인식하고 있다. 이원수가 동시에서 보여  자연 이미지와 

시  감수성은 독자로 하여  인간과 자연의 계에 한 깊이 있는 성찰에 도

달하도록 한다는 에서 교육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이원수, 자연 이미지, 동시, 시 교육, 시  감수성, 의미 있는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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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Search of Natural Images Appearing in 

Lee Won Su’s Children’s Poems

Kim, Mi hye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 and meaning of natural images appearing 

in Lee Won Su’s children’s poems. In his children’s poems that sang for home 

and nature’s beauty, nature was presented not either as an objective image or 

as an image limited to a merrily created image, but played a role of mediating 

poet’s thorough emotion. In Lee Won Su children’s poem, natural images 1 

played a role of mediating poetic speaker’s nostalgia, 2 were presented as an 

object with which was to be inter‐sympathized and solicited in a position 

equal to human being’s, and further more 3 told wisdom that both the poetic 

speaker and readers should learn through living with the nature.

The 2009 revised curriculum emphasized communication and solicitude, 

sharing, empathy, cooperation, etc. between community members, and 

included environmental education, green education in the list of overall subject 

learning topics. Even though Lee Won Su’s children’s poems were written a 

long time before there was serious discussion on environmental crisis, they 

perceived nature as ‘significant others’ beyond human oriented mentality. The 

natural images and poetic sensibility that Lee Won Su showed in children’s 

poems have a meaning in helping readers get to the profound reflection of the 

rela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Key words] Lee Won Su, natural image, children's poem, poetic education, 

poetic sensibility, significant others




